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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회 원 조 사 팀

담 당 자
팀  장  윤 경 태
대  리  이 채 윤 2026년 3월 17일(화)

 배포 시 보도 요망 전화번호 031-410-3030(247)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안산기업 86.7%, ‘미국-이란 군사충돌, 
기업경영 환경에 영향’

 - 안산기업 82.7% “매출 감소 예상”...79.8% “영업이익도 줄어들 것”
 - 안산기업 61.6%, “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우려”
 - 기업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...‘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대’

안산상공회의소(이하 안산상의)는 2026년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안산지역 기업 120개사를 대상
으로 실시한 『미국-이란 군사충돌로 인한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』 결과를 발
표했다.

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86.7%가 미국-이란 군사 충돌이 기업경영 환경에 ‘영향이 있다’라고 응
답했으며, 13.3%는 ‘영향이 없다‘고 응답하였다.

현 사태로 인하여 올해 매출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은 82.7%로 가장 많았으며, ’영향없음‘ 
16.3%, ’오히려 매출 증가 예상‘ 1.0% 순으로 응답했다. 한편,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’영업
이익 감소 예상‘이 79.8%로 나타났으며, ’영향 없음‘ 20.2%로 조사됐다.

향후 3개월 내 생산량 차질 여부에 대하여 61.6%가 ’생산량 감소‘를 예상한다고 응답(△10% 
미만 감소 55.8%, △10% 이상 감소 5.8%)했으며, 이어 ’영향 없음‘과 ’해당 없음‘이 각각 19.2%
로 나타났다.

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’일부 반영 가능
‘이라는 응답이 54.8%로 가장 많았으며, ’해당 없음‘ 27.9%, ’거의 불가능‘ 17.3% 순으로 나타났
다.

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으로는 ‘수출입 물류비·보험료 지원 확
대’가 40.4%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, 이어 ‘긴급 경영 안정 자금 및 대출 금리 인하’ 37.5%, ‘대
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’ 22.1% 순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안산상의는 안산지역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

등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.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

선 247)으로 하면 된다.

※ <붙임> 『미국-이란 군사충돌로 인한 안산기업 피해 실태 및 긴급 대응 조사』 보고서 1부.  끝.


